
/부산일보(www.busanilbo.com)기사출력 서비스/

부산일보 2008/01/23일자 025면 서비스시간: 08:26:47 

남북한 영화 미국에서 보다
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25~27일 '박하사탕' 등 10편

  

 

'남북한 영화제' 포스터 

미국에서 남·북한 영화를 함께 소개하는 
영화제가 열린다. 

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(The 

University of California, San Diego, 

UCSD)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

UCSD 에킨슨 홀에서 '남북한 영화제:영

화로 들여다보는 한반도'를 개최한다고 밝

혔다. 

이번 영화제는 UCSD 내 환태평양 국제관

계 대학원(International Relations and 

Pacific Studies, IRPS)이 주최하고, IRPS 

내 한국 지역학연구 학생회 모임 '만남'이 

함께 준비했다. IRPS는 지난 3년간 중국, 

일본 영화제도 개최한 바 있다. 

상영 영화는 남북한 영화 5편씩 모두 10

편. 남한 영화로는 '그 섬에 가고 싶다', '웰

컴 투 동막골', '열혈남아', '박하사탕', '해변

의 여인'이, 북한 영화로는 '홍길동', '우리

의 생명', '우리의 향기', '피묻은 략패', '사

랑, 사랑, 내 사랑'이 상영된다. 1937년 고려인 18만명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다룬 미국 다큐멘

터리 '고려사람'도 함께 선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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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상영 뒤에는 영화에 대한 강연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. '그 섬에 가고 싶다'의 

박광수 감독과 프린스턴 대학, 미시건 대학, 남캘리포니아 대학, UC 얼바인과 UC 샌디에이고의 교

수들이 신상옥, 박광수 감독론, 일제강점기 한국 영화, 한국 영화 속 여성상과 영화 속 한국 정세 등

을 강의할 예정이다. 유엔 주재 북한 김명길 대사와 LA 총영사 최병효 대사도 참석한다. 

모든 상영은 무료.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사본과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행사

도 함께 마련된다. '만남'의 류태호 회장은 "남·북한의 차이와 공통점을 조명하는 영화제가 남북한 

서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미국 내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. 학생뿐 아니

라 남캘리포니아 일대 모든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 http://cafe.naver.

com/bothkoreansfilm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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